
애국심은 고귀한 것이 맞는가?

1.서론
     우리 조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
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책에서는 국가란 지속
적으로 변화하며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하다. 동시에 애국심은 그
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그저 감정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애국심은 고귀
한 감정이 맞으며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감정이라고 우리
는 생각한다.

2.애국심의 의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애국심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애국심
의 의미를 찾아봤다 애국심이란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인
터넷에서 찾아볼 경우 애국심을 “국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
고 최상의 국가이익이라고 여겨지는 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애국심은 그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국제사회에서는 구 각의 위상이 곧 자국
민의 위상과 같다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며 여
권 중에서도 다른 나라로 가기-위하여 비자 발금이나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곳들도 많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 안에 존속되는 존재
이며 동시에 다른 외부 국가에서도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로 평가가 
된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국제사회는 국가로 평가받고 
그곳에 시민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국가에 대한 사랑
과 국가의 자부심이 고귀한 감정이 아니라면 무엇도 고귀한 감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3.애국심을 이용하는 것은 고귀하지 않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이 맞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애국심을 
고귀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보았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국
가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애국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애국심은 자신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그렇지만 국가
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애국심을 요구하며 
이용하기에 애국심을 가지지 않더라고 유명인들에게 애국자라고 칭
하며 높여준다. 그렇게 애국심의 의의는 쇠퇴하며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4.결론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이 맞다. 하지만 강요된 애국심은 잘못
되었으며 애국심의 의미가 퇴색된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자긍심을 가지는 건 고귀하게 여기는 게 
맞지만 그것에 심취해서도 안되며 또한 강요된 애국심도 아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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